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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이영주, 이선희*, 이선주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Alcohol Harm Prevention Education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Young-Ju Lee, Sun-Hee Lee*, Sun-J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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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사전 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G지역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 실험군 30명과 
대조군 30명으로 총 60명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주차
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t=5.69,
p<.001), 음주태도(t=10.07, p<.001). 음주거절 자기효능감(t=5.02,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결과는 음주
폐해예방교육은 음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음주문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향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This is a preliminary post-experimental design study of an inequality control group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anti-drinking education on drinking-related knowledge,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mongst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tudy enrolled 60 nursing students
divided equally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30 subjects each). The six-month 
educational program, comprising the progress and data collection period, extended from October 01 to 
November 30, 2020.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education on preventing the harmful effects of 
drinking.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d higher drinking-related 
knowledge (t=5.69, p<.001) and better drinking attitude (t=10.07, p<.001) than the non-educated control 
group.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also observed in the self-efficacy toward drinking refusal (t=5.02, 
p<.00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rinking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is an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to imbibe proper drinking culture and health promotion for nursing students having easy access
to alcohol. In the future,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venting the harmful effects of 
drinking for diverse populations such as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n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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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 억압되어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 대학에 진

학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대학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음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형성되는 음주는 평생 습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친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음주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
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3명이 음주로 사망하여 연간 
총 4,694명이 음주로 사망하고 있다[2]. 음주로 인한 각
종 질병과 사고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조 
3,698억 원이다[3]. 위험 음주는 약 200여 종의 질병과 
손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 위험 음주는 막대한 사
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4]. 

대학생 음주행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 번의 술자리에
서 10잔 이상 폭음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남학생 44.1%, 
여학생 32.8%로 성인 남성(21.9%)과 성인 여성(6.2%)에 
비해 문제음주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약 2배, 여학생의 
경우 약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처럼 대
학생의 음주율과 폭음은 높은 증가추세이지만, 우리나라
의 문제음주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들의 위험한 음주행위
가 가정과 학교,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어 음주
관련 문제 발생의 위험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6].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대한 심각성나 적극적 개입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음주문화와 대학생의 문
제음주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대학생을 위한 중재교육이
나 예방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7]. 문제음주는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야기하여 인간의 삶의 질
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
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미래
를 위협할 수 있다[8].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 행태를 개
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생들의 문제가 되는 음주 행
태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을 발굴하여 집단특성에 맞는 
대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5].

Choi와 Ha[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으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음주 상황별 
접근이나 대처기술의 훈련이 포함되고 성격유형을 고려
한 음주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고 있다. 
대학생들의 음주행동 실태 및 음주문제 예방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보고[10]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음주 관련 교
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이 낮게 보고하였고, 참여 
의사 또한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의 음주 관련 문제
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음주 폐
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참
여를 유도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대학생의 음주행동 실태와 음주관련 지식, 음주
동기 및 음주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11-14]들이 이루
어져 왔다. 또한 음주예방 프로그램과 절주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들도 있다[15-20]. 최근 보건복지
부에서는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
고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학생 시기에 잘못된 음주관련지식, 음주태도, 음주거
절 자기효능감이 대학의 졸업과 함께 직장으로 이어지고 
또한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게 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에게 음주폐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잘못된 음주문화를 예방하는 것은 향후 
중⋅장년기의 만성질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여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을 제공에 따른 간호
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대학 내 건전한 절주문화 
정착과 절주 관련 지식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1.3 연구 가설
가. 제 1가설 :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

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 제 2가설 :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
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 제 3가설 :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
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거절 자기효능
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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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

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표본크기
본 연구는 G지역에 소재한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군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표본수를 정하기 위해 G-Power 3.1.9를 사용하여 
양측검정으로 유의수준(α)=.05, 효과크기(f)=.8, 검정력
(1-β)=.80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그룹의 표본수는 최소 
26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그룹의 표본수는 
각 30명으로 총 6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진행 과정에서 
탈락률은 없었으며, 실험군 30명과 대조군 30명으로 총 
60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로 음주폐해예방교육 진행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
지 배부와 작성법에 대해 교육 후 배부 및 회수하도록 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 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진행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
으며, 연구대상자의 자율적 참여결정과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
았으며,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으며,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조군에게도 사후조사가 끝
나고 음주폐해예방교육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음주관련 지식 
음주관련 지식 측정도구는 청소년위원회[21]와 음주

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프로그램[22]에서 개발한 음주 관
련 측정도구와 연구자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시행한 
2019년 제 3차 절문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중 
음주 관련 문항을 토대로 총 1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 범위
는 0점∼1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관련 지식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2.4.2 음주태도 
음주태도는 JeKarl[23]이 개발한 한국인의 음주실태 

평가도구 중 음주인식과 태도에 관한 16문항을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총 점수분포는 
16점∼80점이며 16문항 중 7문항을 역변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임을 의미한다. 
K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5였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 = .78이었다. 

2.4.3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Aas 등[25]이 개발한 거절 자

기효능 척도를 Cho[26]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7문항으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
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처리되어, 총 점수분포는 7
점∼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6이었다.

2.5 연구진행절차
2.5.1 음주폐해예방교육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

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제3차 절주 전
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제3차 절주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교재를 토대로 대학생들에게 맞게 음주폐
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교육 내용의 적합
성과 가능성을 위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
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보건소 절주사업 담당자 1인으
로 구성된 총 3인에게 자문을 받아 교육내용 검증을 받
았다. 실험군에게 교육한 음주폐해예방교육은 주 1회로 
총 6주 동안 6회차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회차 당 교육시
간은 50분으로 하였다. 1회차 교육은 사전조사와 오리엔
테이션, 음주에 대한 이해, 2회차에는 음주와 뇌과학, 3
회차에는 음주와 사회경제적 폐해, 4회차에는 알코올 중
독과 치료, 5회차에는 음주와 신체질환, 6회차에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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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ategories
Ex.(n=30) Con.(n=30) χ² or 

t p
N(%) N(%)

Gender
Male 12(40.0) 11(36.7)

0.07 .791
Female 18(60.0) 19(63.3)

Age(yr)
21 6(20.0) 8(26.7)

1.94 .38022 12(40.0) 7(23.3)
23≤ 12.0(40.0) 15(50.0)

Religion
Have 7(23.3) 11(36.7)

1.27 .260
Not have 23(76.7) 19(63.3)

Table 2. Homogeneity tes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0)

Grade
2 14(46.7) 11(36.7)

0.74 .6923 11(36.7) 12(40.0)
4 5(16.7) 7(23.3)

Major 
Satisfaction

Usually 7(23.3) 7(23.3)

1.64 .440
Little 

satisfied 5(16.7) 9(30.0)

Very
satisfied 18(60.0) 14(46.7)

Residence 
type

Living with 
parents 5(16.7) 10(33.3)

2.67 .446
Dormitory 
residence 9(30.0) 9(30.0)

Living alone 14(46.7) 10(33.3)
Living with 

friends 2(6.7) 1(3.3)

Pin money
(per month)

≤100,000 9(30.0) 7(23.3)

3.45 .485

110,000~
200,000 - 2(6.7)

210,000~
300,000 7(23.3) 4(13.3)

310,000~
400,000 5(16.7) 7(23.3)

410,000≤ 9(30.0) 10(33.3)

*Ex.=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폐해예방정책에 대한 교육과 사후조사로 종결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음주폐해예방교육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Table 1].

Session Composition Time

1st  ·Preliminary research and orientation
 ·Understanding of drinking 50min

2nd  ·Drubjubg and brain science 50min
3rd  ·Social and economicharm caused by drinking 50min

4th  ·Alcoholism and treatment 50min
5th  ·Alcohol and physical illness 50min

6th
 ·Drinking harm prevention policy
 ·Post-mortem investigation
 ·Closing

50min

Table 1. Acohol harm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
편차, 실수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을 위해 chi-square test와 t-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고, 두 집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 결

과 성별, 연령, 종교, 학년, 전공만족도, 거주형태, 월 용
돈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중 1학년은 없었다[Table 2].

3.1.2 대상자의 음주관련 습관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소 음주관련 습관에서 최근에 술

을 마신 시기, 평소에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일주일 중 
주로 술을 마시는 요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횟수, 주로 
술을 마시는 대상자, 장소, 처음 술을 마셔본 시기, 처음 
술을 마시게 된 이유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1.3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두 그룹 간 사전 음주관련 지식
(t=.92, p=.361), 음주태도(t=-0.07, p=.941), 음주거절 
자기효능감(t=-0.36, p=.719)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사전 동질한 집단임이 검증되었다[Table 4].

3.2 음주폐해예방교육이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및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3.2.1 제 1가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은 대조군의 음주관련 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음
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11.43±0.97)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8.67±2.48)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제 1가설은 지지되었
다(t=5.69, p<.001)[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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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ategories
Ex.(n=30) Con.(n=30)

χ² or t p
N(%) N(%)

Last time you drank alcohol
Less than 1 week 16(53.3) 15(50.0)

.36 .8361 week ~ 1 Month 7(23.3) 9(30.0)

1 Month ~ less than 6 Month 7(23.3) 6(20.0)

Type of alcohol you usually drink

Soju 16(53.3) 11(36.7)

1.70 .427⁺Beer 10(33.3) 14(46.7)
Mixed intake 4(13.3) 5(16.7)

Main drinking days

Friday 19(63.3) 14(46.7)

3.36 .340
Saturday 3(10.0) 7(23.3)

Sunday 0(0.0) 1(3.3)
Any day 8(26.7) 8(26.7)

Number of times drunk in the past 
year

1~5 times a year 6(20.0) 6(20.0)

3.171 .544⁺
6~11 times a year 6(20.0) 4(13.3)

1~2 times a month 3(10.0) 6(20.0)
3~4 times a month 12(40.0) 8(26.7)

2~3 times a week 3(10.0) 6(20.0)

People drinking alcohol together 

Friend or collegue 24(80.0) 23(76.7)

1.22 .748
Senior or junior 2(6.7) 2(6.7)

Lover 1(3.3) 3(10.0)

Alone 3(10.0) 2(6.7)

Place of alcohol consumption

House 9(30.0) 7(23.3)

2.25 .522⁺Friend`s house 3(10.0) 3(10.0)
Restaurant 0(0.0) 2(3.3)

Bar 18(60.0) 18(60.0)

First drinking time

Elementary school 3(10.0) 2(6.7)

2.29 .515
Middle school 10(33.3) 6(20.0)
High school 9(30.0) 14(46.7)

University 8(26.7) 8(36.7)

Reasons for first alcohol intake

Recommendation to friends and seniors 4(13.3) 6(20.0)

2.44 .655⁺
Recommendation from parents or relatives 10(33.3) 10(33.3)

Curiosity 12(40.0) 13(43.3)

Upsetting 3(10.0) 1(3.3)
Others 1(3.3) 0(0.0)

*Ex.=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s of drinking-related habit 
(N=60)

Variable Ex.(n=30) Con.(n=30) t p F

Drinking related knowledge 9.07±1.62 8.63±2.01 .92 .361 2.74

Drinking attitude 48.77±5.22 48.87±5.26 -.07 .941 .01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18.30±4.29 18.70±4.27 -.36 .719 .02

*Ex.=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able 4. Homogeneity verification of the subject`s dependent variable 
                                      (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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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

t p
M±SD M±SD M±SD

Drinking related knowledge

Ex.(n=30) 9.07±1.62 11.43±0.97 2.37±1.30 -9.98 <.001
Con.(n=30) 8.63±2.01 8.67±2.48 0.03±1.38 -.13 .895

t .92 5.69
p .361 <.001

Drinking attitude

Ex.(n=30) 48.77±5.22 64.17±3.19 15.40±5.78 -14.59 <.001
Con.(n=30) 48.87±5.26 49.67±4.63 0.80±1.94 -2.27 .031

t -.07 10.07
p .941 <.001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Ex.(n=30) 18.30±4.29 30.47±2.83 12.17±6.68 -9.98 <.001
Con.(n=30) 18.70±4.27 19.70±3.09 1.00±3.60 1.52 .139

t -.36 5.02
p .719 <.001

*Ex.=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able 5. Comparison of drinking-related knowledge,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refusal self-dfficacy between 
the experimental  

(N=60)

3.2.2 제 2가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음
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64.17±3.19)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49.67±4.63)에 비해 음주태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t=10.07, p<.001)[Table 5].

3.2.3 제 3가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30.47± 
2.83)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19.70±3.09)에 비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t=5.02, p<.001)[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
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
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주 여대생
에게 자기효능증진 절주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이 더 높았
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5]와 일치하였다. 또한 절주동아
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문화 인식
도, 음주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한 연구[18]에서 절주
동아리 활동을 시행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관련 지식이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
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관련 지식은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11.43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
은 대조군의 점수 8.67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기 전보
다 2.37점이 향상되었다. 음주관련 지식은 시대적 변화
에 따른 국가 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단기적인 교육보다 
지속적인 음주예방 교육을 통해 음주관련 지식을 향상시
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에게 최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주폐해예방 관리사업에 대
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음주관련 지식을 강화시
켜야 할 것이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회인지이론을 접목하여 절주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프로
그램에 참여한 문제음주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문제음
주 대학생보다 음주 관련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
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7]와 일치하였다. 또한  음주예
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음주 관련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18]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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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접했던 시기가 중·고등학교 때로 보고한 비율이 60% 
이상이 넘는 것과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
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태도가 더 부정적으
로 변화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음주폐해예방교육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이는 문제음주예방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았던 대조군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점수
가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0]와 일치하였으며, 반두
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문제음주 예방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8]와 일치하였다. 또한 대학생
의 음주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음주거절 효능감 향상
에 도움이 되고[29], 대학생의 음주태도, 음주지식,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에서 음주지식과 음주거절 자
기효능감은 음주태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30]. 청소년기를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대학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음주가 가
능하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음주지식과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음주폐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고 제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시행한 음주폐해예방교육은 간호대
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에 효과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임이 입증되었다. 이에 음
주폐해예방 교육을 간호대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에게 맞는 교육프록르램으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이에 따
른 효과 검증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
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음주폐해예
방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되었다. 본 연구
가 갖는 차별성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주
폐해예방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절주전문인력 양성프로그
램을 이수한 연구자가 음주폐해예방교육을 구성하고 적
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음주를 쉽게 접

할 수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음주문화와 건강증진
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바람직한 건강행위 변화
를 유도하기 위한 음주폐해예방교육은 향후 간호대학생
과 더 나아가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변화 연
구에서 유용한 중재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에
게 음주폐해예방교육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로 모든 간
호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 연구 결과와 비
교할 수 있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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